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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해 명 자 료
(‘11. 9. 16.)

수신 지식경제부 및 석유공사 등록기자:

제목 조선일보 쿠르드 원유개발 억원 손실: “ 4,400 ”

보도에 대한 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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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요지1. 조선일보(‘11.9.16. )

한국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이 탐사 결과□
사업성이 없어 사실상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기 투자비 억, 4

달러의 손실이 발생

□ 쿠르드 정부는 사업 부진을 이유로 당초 만 배럴이던SOC 6,500

보장 원유량을 만 배럴 수준으로 낮추고 사업규모도2,000 , SOC

억 달러로 조정하는 대신 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7 12

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하였고 석유공사에서 이를 검토 중,

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석유공사의 입장2. ,

한국석유공사가 쿠르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유전개발 사업은□
개 광구5 *에 대한 탐사 사업으로서 수차례 시추작업을 거쳐,

상업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탐사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,

탐사 시추작업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사업 실패로 단정

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임

* Bazian, Qush tappa, Sangaw North, Sangaw South, Hawler
현재까지 개 광구에Bazian, Qush tappa, Sangaw North 3ㅇ
대해서는 각각 공씩 시추 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1 ,

광구는 시추 중이며 광구는 시추를Sangaw South , Hawler

아직 실시하지 않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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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ㅇ 석유공사는 년까지 개 광구에 대한 탐사시추를 진행‘13 5

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, 종합하여 광구별로 상업성 여부를

판단할 계획임

□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쿠르드 측과 계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

진행하고 있으나, 쿠르드 측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당초SOC

만 배럴이던6,500 보장 원유량*을 만 배럴 수준으로 낮추고2,000 ,

사업규모도SOC 억 달러로 조정하는 대신 억 달러를 현금7 12

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석유공사가,

이를 반영해 계약변경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

아님

개 광구의 탐사 실패시에도 발견 또는* 5 생산유전의 지분 취득을 통해

만 배럴의 이익원유를6,500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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